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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정치인에 대한 온라인상 괴롭힘과 각종 폭력을 중단하라

여성정치인에 대한 온라인상 괴롭힘과 각종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.

어제 한 유튜버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집 앞을 찾아가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공개하
는 일이 벌어졌다. 

이는 사생활 침해이자 명백한 폭력 행위이며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. 또한 주거지가 노출됨으
로써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 우리는 이를 여성정치인에 대한 심각한 
폭력행위로 규정한다.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.

여성에게 가해지는 각종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며, 여성정치인에 대한 폭력 또한 마찬가지다. 온
라인 상의 성희롱, 괴롭힘 등이 일상적으로 가해지고 있다. 모욕과 외모품평, 혐오표현 등의 공
격도 도를 넘은 상황이다. 청년여성정치인들에 대한 여성혐오는 더욱 심각하다.

여성정치인이 폭력과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정치적 활동을 위협받는 상황은, 정치에 참여할 
의지를 가진 여성들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. 이는 여성 리더십 확대를 저해하고 성평등 민주주
의 실현을 지연시키게 된다.

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 등 신속한 조치를 할 것임을 결정했다. 전
국여성위원회도 여성정치인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에 노력하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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